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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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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n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핵심 쟁점

문화산업 

금융정책 확대

예술기업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문화정책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산업·투자 정책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창작 기반 강화보다 산업 중심 정책 편중가능성도 제기됨

문화정책 

재정 확대

지자체 문화예산 증가와 문화도시 투자 확대 등 정책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설 건립과 이벤

트 중심 구조가 지속되며 정책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나타남

지역 문화

재정 격차

지역별 문화예산과 문화 인프라 격차가 확대되면서 문화정책이 지역 균형발전 전략으로 충분히 작

동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문화시설 

확장 정책

미술관·문예회관 건립 등 문화 인프라 확대가 계속되고 있으나 운영 재원 부족과 콘텐츠 부족으

로 ‘건립 중심 문화정책’의 한계가 드러남

수도권 

문화시장 집중

공연시장 매출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문화시장 경쟁력 약화와 문화 소

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문화공간 

지속가능성

문화의 거리·도시재생 문화공간 등에서 지원 종료 후 침체 사례가 나타나며 조성 중심 정책에서 

운영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됨

문화도시·콘텐츠 

도시 전략

K-콘텐츠 거점, 문화관광 결합 정책 등 문화가 도시 경쟁력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형 프로

젝트 중심 정책이 지역 생태계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AI 창작과 

콘텐츠 산업

AI 기반 창작과 콘텐츠 산업 확대 속에서 저작권, 창작권,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논

쟁이 확대되고 있음

시민 참여형 

문화정책

생활문화와 시민 창작 프로젝트 확산으로 문화정책이 향유 중심에서 참여·경험 중심 정책으로 변

화하고 있으나 평가와 지원체계는 여전히 성과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음

문화정책의 

사회적 기능 확대

청년 유출, 정서 불안, 세대 갈등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문화정책이 사회적 회복과 공동체 정

책으로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n 핵심 쟁점 

① 확장 중심 문화정책의 구조적 한계

 최근 문화정책은 문화도시 투자, 콘텐츠 산업, 문화시설 건립 등 외형적 확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 재

원 부족, 지역 문화생태계 미성숙, 정책 거버넌스 혼선 등 실행 구조의 취약성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② 문화시장과 문화재정의 지역 격차

 공연시장과 문화예산 모두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공연시장 매출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자체 1인당 문화예산 역시 큰 편차를 보인다. 이는 문화정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문화정책의 사회정책화

 청년 유출, 국민 정서 불안, 세대 갈등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문화정책의 역할이 산업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 영

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정서교육, 시민 참여형 문화활동, 생활문화 정책 등이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④ 문화기관 운영 제도 논쟁

 출자·출연기관 임기 연동 법안은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이지만, 기관 독립성 약화, 정치적 교체 구조, 

행정 공백 가능성 등 법적·제도적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n 정책적 시사점 :‘확장’의 단계에서 ‘구조 완성’의 단계로 이동에 대한 고민 必

 문화시설 건립, 콘텐츠 산업 투자, 문화도시 전략 등 문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투자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확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보다 운영 구조와 지역 문화생태계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문화정책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구조와 제

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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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호)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가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최근 문화정책은 예술기업 금융지원, K-콘텐츠 거점, 문화도시 투자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

산 격차와 수도권 중심 시장, 운영 기반 부족 등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 정책의 과제는 확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구조다. 문화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문화생태계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 예술·콘텐츠 기업 금융지원 확대…창업보육·융자 437억·문화산업보증 도입으로 산업 성장 기반 강화

Ÿ 문체부, ‘2026 예술기업 지원사업’ 공모…3월 9일까지 창업기업 모집(전국뉴스, 2026. 03. 09.)

- 문체부, 2026 예술기업 지원사업 공모… 초기·도약·성장 3단계 창업보육과 투자 연계로 예술기업 육성
Ÿ 담보 없는 예술기업도 대출 길 열린다… 문체부, 437억 규모 융자·보증 지원(뉴시스, 2026. 03. 13.)

- 문체부 437억 규모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억·보증 237억으로 예술기업 자금 접근 확대

Ÿ 서울시,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문화산업보증' 전국 첫 도입(연합뉴스, 2026. 03. 09.)

- 서울시 콘텐츠기업 수출 금융 지원 위해 전국 최초 ‘문화산업보증’ 도입, 중소 콘텐츠기업 대출 채무 연대보증 제공

◯ 초과세수 기반 ‘10조+α 추경’ 추진…민생 안정·소상공인 지원 위한 재정 투입 확대

Ÿ “벚꽃추경 실탄 착착”…달아오른 부동산·증시 덕에 1월 나라살림 11조 흑자(매일경제, 2026. 03. 12.)

- 1월 나라살림 총수입 74.7조·지출 60.5조, 관리재정수지 11.3조 흑자…추경 재원 초과세수 활용 검토

Ÿ 이 대통령 '추경 편성' 공식 지시…규모·내역 놓고 협의 착수(부산일보, 2026. 03. 12.)

- 이재명 대통령 10조원+α 추경 편성 지시…중동 정세 대응·민생 안정 위해 소상공인·한계기업 직접 지원 추진

◯ 지자체 문화예산 증가 속 재정 격차 확대…재정자립도 하락·운영비 부담 등 지속가능성 논쟁

Ÿ '지방선거' 의식했나…올해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10% 증가(뉴시스, 2026. 03. 12.)

- 2026년 지자체 문화예산 6.26조로 10.1%↑, 1인당 12.2만원…지역 간 최대 70만원 편차

Ÿ 인천 부평·계양 재정자립도 10%대…인구 유출에 저성장 ‘오명’(경기일보, 2026. 03. 07.)

- 인천 부평·계양 재정자립도 19%대… 산업 쇠퇴·인구 유출로 30년간 10~25%p 하락, 세입 기반 약화

Ÿ “공주시 문화정책 전면 점검” 5편. 문화시설 확장 속도…공주시 재정은 지속가능한가(뉴스세상, 2026. 03. 06.)

- 공주시 문화시설 확장 지속(문예회관 180억 등)… 운영비 증가에 중장기 재정 추계·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지적

Ÿ 재정난 겪는 세종시, 출연기관 인건비마저 휘청?(디트 NEWS,24 2026. 03. 06.)

- 세종시 총예산 2조829억, 출연기관 예산 감축… 인건비 8개월치만 편성돼 직원 불안 확대

◯ 지역 문화정책 재편 가속…거버넌스 논쟁 속 문화도시 투자·K-콘텐츠 거점 전략 확대

Ÿ [오늘의 창] 인천 문화정책 난맥상 원인은(경인일보, 2026. 03. 08.)

- 상위계획 지연과 협력위원회 미구성 등 거버넌스 부재로 정책 혼선, 제3차 문화진흥계획 정상화 필요

Ÿ [기고] 인천 문화의 미래는 있는가(경기일보, 2026. 03. 09.)

- 인천 20년 넘게 국립문화시설·시립미술관 없는 문화소외 지적…재단 대표 전문성·리더십 강화 필요성 제기

Ÿ 누구나 문화 즐기는 광주, 621억 쏟는다(세계일보, 2026. 03. 10.)

- 광주시 문화다양성 기반 문화도시 추진 위해 621억 투입…3대 전략·85개 과제로 포용적 문화생태계 조성

Ÿ 하남 미사섬에 ‘K-콘텐츠 도시’ 뜬다(하남일보, 2026. 03. 09.)

- 미사섬에 K-팝 공연장·촬영스튜디오·호텔 결합 ‘K-콘텐츠 도시’ 추진, 관광객 300만·경제효과 2.5조 기대

◯ 지역 간 문화시장·예산 격차 확대…공연 유치력과 문화투자 편차 심화

Ÿ 공연시장 대구 vs 부산 격차 갈수록 벌어진다…티켓파워 부산이 대구보다 1.8배(매일신문, 2026. 03. 11.)

- 2025 공연시장 부산 매출 1,017억, 대구 566억… 대형 공연 유치로 부산 공연시장 경쟁력 격차 확대

Ÿ 올해 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21만5000원…인제 52만원 육박(강원도민일보, 2026. 03. 13.)

- 강원 1인당 문화예술예산 21만 5,000원…인제 51만 7,265원 최고, 시군 간 27만원 격차 발생

◯ 문화재단 중장기 비전 재정립…지역 문화생태계·관광·창작 기반 강화 전략 추진

Ÿ 충북문화재단, 2026년 3대 역점 과제 추진(충청일보, 2026. 03. 10.)

- 2026년 3대 전략 추진… 원도심 ‘문화의 바다’ 프로젝트, 예술 창작 기반 확대, 관광·MICE 경쟁력 강화

Ÿ 인천서구문화재단, 2.0 시대 도약 비전 선포식…“예술로 숨 쉬고 문화로 꽃 피는 서구” 실현(기호일보, 2026. 03. 12.)

- 서구문화재단 2.0 비전 선포, ‘예술로 숨 쉬고 문화로 꽃피는 서구’ 목표로 2본부·4대 전략·11개 과제 추진

https://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5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3_0003546685
https://news.nate.com/view/20260309n14369
https://www.mk.co.kr/news/economy/11986045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3121516326435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1_0003544180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305580480
https://www.newssesang.kr/news/articleView.html?idxno=345045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807515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9919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200101.2026030919172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100701.20260310060213002
http://m.hanam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90
https://v.daum.net/v/20260311133732610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8596&fbclid=IwY2xjawQhlPh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JunvoKmBHnP3ChBAatBBhYMDPa3A0yAnjFZE6qOs7FVnpCdg5D26tR3QSFw_aem_RIRoWrLRz7Geu3Pvm7K-Kw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2198
https://v.daum.net/v/2026031214352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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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유출 가속 속 지방소멸 심화…일자리·주거·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확대

Ÿ “모두가 서울 살아야 할까요?”…지방과 서울 사이 고민하는 청년들(주간경향, 2026. 03. 09.)

- 서울 집중은 욕망보다 생존의 결과이며, 지방 정착의 관건은 결국 양질의 지역 일자리와 삶의 질
Ÿ 문제는 청년 정책이다(주간경향, 2026. 03. 09.)

- 포항 인구 50만 붕괴 속 청년 유출 심화…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이 도시 생존의 핵심 과제로 제시

Ÿ 자립하기에 3년은 짧다…청년들 뿌리 내릴 시간 줘야(광주일보, 2026. 03. 11.)

- 청년마을 8년간 51곳에 297억 투입했지만 정착 한계…3년·최대 6억 지원기간 확대와 주거·일자리 보완 필요

◯ K-컬처·전통자원 관광화 확산…콘텐츠·문화데이터 기반 지역문화자원 산업화 전략 부상

Ÿ ‘단종 앓이’ 영화에서 안 멈춘다…‘단종’ 책 판매 최대 80배 증가(문화일보, 2026. 03. 09.)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영향으로 단종 관련 도서 판매 최대 80배·2565% 증가, 역사 독서 관심 확산

Ÿ 전통문화도 콘텐츠 시대⋯지역 문화 데이터 활용 전략 필요(전북일보, 2026. 03. 05.)

- 전통문화 자산을 데이터화해 콘텐츠·관광으로 확장하는 전략 필요, 문화 데이터 축적을 넘어 체험·IP 기반 활용 구조 구축 과제
Ÿ ④ “전국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할 것”(에너지경제, 2026. 03. 10.)

- 관광공사 ‘K-관광마켓’ 추진…전통시장 11곳 글로벌 관광명소 육성
Ÿ 차원이 다른 예술여행 아트와 건축의 왕국, 카가와현 다카마쓰(머니투데이, 2026. 03. 11.)

- 일본 카가와현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와 건축 프로젝트로 ‘아트 관광도시’ 전환…나오시마 연 50만명 방문

◯ 문화의거리 지속성 과제 부상…청년·예술·도시재생 결합한 체류형 문화공간 모델 확산

Ÿ ‘담빛길’ 문화예술의 거리, 이대로 방치하나?(담양뉴스, 2026. 03. 09.)

- 담빛길 문화거리 조성 5년 만에 작가 이탈·빈 점포 증가, 2년·600만원 지원 종료 후 침체

Ÿ 동성로 르네상스 본격화… ‘청년 라이프스타일 거점’으로 재탄생(대경일보, 2026. 03. 08.)

- 대구 동성로 르네상스 추진… 35억원 투입해 청년 문화·창작·공연 결합한 체류형 라이프스타일 거점 조성
Ÿ [문화나들이] 도시재생과 미술관(대전일보, 2026. 03. 09.)

- 공주 구도심 폐건물과 기존 8개 갤러리를 연결한 ‘분산형 미술관’ 모델로 도시재생·관광 활성화 전략 제안

Ÿ "을지로에 거대 미술관 만들려고요" 이 예술가들이 꿈꾸는 미래(OhmyNews, 2026. 03. 09.)

- 을지로 140여 공간을 잇는 ‘도시형 미술관’ 구상…재개발 대신 산업·예술 생태계 연결형 도시재생 제안

◯ 예술인 창작 안전망 논쟁 확대…고용보험·창작공간·지원제도 실효성 보완 필요

Ÿ “예술가는 초대하고, 창작자는 내보내나”(나주신문, 2026. 03. 09.)

- 나주 죽설헌 매입 논란… 창작자 퇴거 요구로 문화자산 보존 철학 부재·문화행정 준비 부족 지적
Ÿ ‘안전망’인가 ‘생활의 부담’인가⋯지역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보완 시급(전북일보, 2026. 03. 03.)

- 예술인 고용보험 정부 지원(최대 36개월) 종료로 지역 예술인 부담 증가, 저소득·단기계약 구조 반영한 지역형 보완 필요
Ÿ 울산연극제 예산 확대·운영 개선에도 참여 저조(경상일보, 2026. 03. 10.)

- 울산연극제 예산 3,400만→60,00만(76%↑) 확대에도 참여 극단 3곳… 공정한 심사·참여 구조 개선 필요 지적

◯ AI 기반 창작 확산…공동창작·IP·콘텐츠 산업 결합 속 저작권 논쟁 부상

Ÿ 시·소설 완성에서 공저까지···확 달라진 창작 풍경(무등일보, 2026. 03. 09.)

- AI 문학 창작 확산으로 공모전 응모 증가, 인간-AI 공동창작 확대 속 작가성·저작권 논쟁 제기
Ÿ "AI로 캐릭터 만들고 굿즈까지"…광주 콘텐츠 기업 ‘스튜디오 질풍’(남도일보, 2026. 03. 10.)

- 광주 콘텐츠기업 AI 캐릭터 생성·굿즈 제작 플랫폼 개발… 콘텐츠 창작·IP·팬덤 결합한 AI 기반 문화콘텐츠 모델 확대

◯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 확산…창작 경험과 과정 중심 문화정책 전환 요구

Ÿ 시민의 일상이 책인 된다~“책 쓰는 도시 광주 시즌 2‘ 풀판 프로젝트 시작(담양뉴스, 2026. 03. 09.)

- ‘책 쓰는 도시 광주 시즌2’ 추진… 시민 14명 선발해 도시의 일상과 기억을 기록·출판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
Ÿ 시민예술, 잘하는 것과 즐기는 것 사이(전북일보, 2026. 03 11.)

- 시민예술은 성과 경쟁보다 참여와 과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정책도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지원으로 전환 필요

◯ 독서문화 재부상 ‘텍스트힙’ 확산…문학 IP·공연·K팝 결합한 콘텐츠 생태계 확대

Ÿ ‘텍스트힙’, ‘포엣코어’...우리는 돌고 돌아 책으로 돌아온다(시빅뉴스, 2026. 03. 10.)

- ‘텍스트힙·포엣코어’ 확산 속 독서가 Z세대 취향 문화로 재부상, 독립서점 중심 새 독서문화 형성

Ÿ 활자를 뚫고 나온 상상력…공연계 휩쓰는 ‘소설 원작 뮤지컬·연극’(데일리안, 2026. 03. 10.)

- 소설 IP 활용한 뮤지컬·연극 증가… 탄탄한 서사·팬덤 기반으로 흥행 리스크 줄이는 공연 트렌드 확산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309060002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weekly&fbclid=IwY2xjawQc2nl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4c2wIzC7PBOM65P_CHKIAwUk7BA0NbMYUabHwikDLvaCLn8UCmaJ_eJz7vgw_aem_6f7Kpf4LR8tcbP__eftxdA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501201.20260311162227001
https://v.daum.net/v/20260311092224030
https://v.daum.net/v/20260309183636481
https://v.daum.net/v/20260305172905567?f=p
https://v.daum.net/v/20260310151652200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201.20260311163455001
http://www.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3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176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201.20260309190202001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13085&fbclid=IwY2xjawQbXyx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0nD6xGtmnGgefZ4K6cDK1lvKF9qGEG8UcdFI9HqskQvBPHmOgjMZXHYp3gQ_aem_cYBw1iwGSxdM1Twy6Z4VXw#cb
https://www.najunews.kr/news/curationView.html?idxno=229458
https://v.daum.net/v/20260303171745606
https://v.daum.net/v/20260310001941269
https://www.mdilbo.com/detail/GMf1k1/753638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549
https://m.wikitree.co.kr/articles/1123382?fbclid=IwY2xjawQc0pZ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96h2B8qOkwOojeGp1MsBsV5MvqZg8pV2p1SMAH8cVnGBSRbMt8ZMq1WRoTg_aem_3ZWBecefb6-jH9UksrttsA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601101.20260311195351001
https://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95
https://v.daum.net/v/2026031008352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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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엑소·아이브·키키까지...K팝, K문학과 손잡다(중앙일보, 2026. 03. 09.)

- K팝 아이돌과 소설가·시인 협업 확대… 앨범 서사·세계관 강화를 위한 K팝–문학 결합 콘텐츠 확산
Ÿ 수원시민 10명 중 9명 공공시설 이용…공원·도서관 인기(뉴시스, 2026. 03. 10.)

- 수원시민 88.7% 공공시설 이용… 공원·도서관 이용 높고 삶의 질 개선 체감 77.2%

◯ 국민 정서 불안 속 정서교육 강화…사회정서·예술교육 통한 마음건강 정책 확대

Ÿ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화 법제정 추진(한국교육신문, 2026. 03. 08.)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발의… 5년 계획·전담기관 설립 추진

Ÿ 나우앤서베이 설문조사, 2026년 대한민국 국민 정서 상태 ‘경계 단계’… 불안·긴장 일상화 신호(한국투데이, 2026. 03. 05.)

- 국민 정서 평균 35.57점 ‘경계 단계’… 30·40대·여성·무직군 불안·긴장 가장 높아
Ÿ 사회정서교육은 행복한 삶을 가르치는 교육이다(한국교육신문, 2026. 03. 05.)

- 학생 10명 중 3명 우울, 교육부 2026년부터 연 15차시 사회정서교육 의무화… 정서안정·학폭예방 위한 학교 통합교육 강조

Ÿ AI 시대에 '사회정서교육'이 중요한 이유 [송인혁의 언리플레이서블](The Butter, 2026. 03. 09.)

- AI 시대 교육은 지식보다 공감·협력·문제해결 능력 중심의 사회정서교육(SEL) 강화 필요성 제기

Ÿ 서울교육청, '정서기반 예술 교육' 운영…소통문화 조성(뉴시스, 2026. 03. 10.)

- 모든 중학교에 협력종합예술활동 도입…뮤지컬·연극·영화 등 참여형 예술수업과 정서기반 예술교육 주간 운영

◯ AI 시대 창의성과 인성의 균형…놀이·지혜 기반 인간 역량 교육 중요

Ÿ 유아기, 놀이가 곧 배움이다(부산일보, 2026. 03. 09.)

- 유아기 놀이는 단순 여가가 아니라 언어·사회성·문제해결력 발달을 이끄는 핵심 배움이며, 충분한 탐색 시간이 중요

Ÿ AI 시대 중요한 창의력, '이것' 없으면 독 될 수도?(코메디닷컴, 2026. 03. 11.)

- AI 시대 창의력은 중요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이기적으로 흐를 수 있어 도덕적 방향성이 함께 필요

◯ AI 시대 인간 창의성 부각…학교 예술교육 축소 속 문화예술교육 협력 확대

¤ 학교는 예술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을까(연세춘추, 2025.05.25.)

- 학교 예술교육 시수 초등 13.8%→고교 4.9%로 감소, 예술강사 예산 605억→287억→81억 축소

Ÿ "AI 시대의 ‘다음 수’는 인간의 창의성"... 지식재산처, 이세돌 초대 홍보대사 위촉(특허뉴쇼, 2026. 03. 12.)

- 알파고 대국 10주년 맞아 이세돌 UNIST 교수,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 위촉… AI 시대 인간 창의성 강조
Ÿ 전주문화재단, 독일과 예술교육 협력…국제 네트워크 확대(전북도민일보, 2026. 03. 12.)

- 전주문화재단 독일 베를린 어린이예술센터와 협약…예술교육 워크숍·전시 추진, 국제 협력 네트워크 유럽까지 확대

Ÿ 군산교육지원청, 지역 연계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업 본격 추진(국제뉴쇼, 2026. 03. 11.)

- 군산교육지원청 초등 12개교·약 3,000명 참여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추진…학교 자율형 예술교육 확대

◯ 국제예술학교·공립예술학교 추진…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확대 움직임

Ÿ 김경희 화성시장 예비후보 “프랑스 국제예술학교 유치 추진”(경기신문, 2026. 03. 11.)

- 화성시 프랑스 국제예술학교 유치 추진…글로벌 예술교육 거점 조성 목표

Ÿ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토평2지구 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학교 제안(매일일보, 2026. 03. 12.)

- 구리 토평2지구 2.2만세대·학생 6,600명 유입 예상…경기도형 공립 문화예술학교 설립 제안
Ÿ 충북교육청 '나도예술가' 본격화… 학교 안팎서 예술 향유(중부매일, 2026. 03. 11.)

- 충북교육청 ‘나도예술가’ 추진…희망학교 20곳 선정, 취약계층 100가족 공연체험 등 학교·지역 예술교육 확대

Ÿ 최광익 "춘천을 '글로벌 교육 수도'로…국제학교·예술교육원·군인가족 지원 약속"(뉴스핌, 2026. 03. 12.)

- 춘천 글로벌 교육수도 비전…기숙형 국제학교(200명)·예술교육원 설립, 월 20만원 교육바우처 추진

◯ 세대별 문화향유 격차 확대…고령층 접근성·청년 문화소비 변화 대응 필요

Ÿ 노년 문화 공백… 길어진 노후, 좁은 문화의 문(무등일보, 2026. 03. 09.)

- 20대 문화관람률 91.4% vs 70대 23.1%, 신체 제약·디지털 격차로 고령층 문화 공백 심화 정책 대응 필요

Ÿ “공연장 찾는 발길 주춤” 청년은 문화를 떠났나… “청년답게 진화 중”(천지일보, 2026. 03. 02.)

- 청년 문화관람률 66% 수준, 콘텐츠 소비 3.86% 증가… 비용부담 49.4%, 문화는 디지털 중심으로 이동

Ÿ 이소희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맞춰 관련 예산 등 지원책 확보해야”(헤럴드경제, 2026. 03. 10.)

-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 추진에도 예산 203억→128억(37%↓) 감소…민간 부담 확대 우려 제기

Ÿ 무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노쇼' 골머리…참여 기회 낭비 우려(충북일보, 2026. 03. 12.)

- 무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노쇼 지속…정원 10명 중 2~3명 불참, 강연은 최대 40% 미참석 발생

https://v.daum.net/v/20260309174457689
https://m.news.nate.com/view/20260310n18108?mid=m03&list=recent&cpcd&fbclid=IwY2xjawQc0zR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7mt6Hz2sgXIqUqeNGqkCx-KxR8vK2PBwGuurCCySbHrfoxYJQoLETFK1ftlg_aem_vaWHLXJqdI4RTQU2XBtQuw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7006
https://www.han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67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6929
https://www.thebutter.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0_0003541564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30916472469251
https://m.news.nate.com/view/20260311n30883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32251
https://m.e-patentnews.com/14227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343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6011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87050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447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401.20260311163624001
https://m.news.nate.com/view/20260312n15642?mid=m01&list=recent&cpcd=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2584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0075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2100701.20260310145137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551.20260312174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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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갈등 인식 심화…가치관 차이와 경제 불안 속 사회통합 과제 부상

Ÿ 세대갈등 심각 83%…갈등 본질 두고 세대별 시각차(국민일보, 2026. 03. 11.)

- 세대갈등 심각 인식 83%, 직접 경험 74%…원인 가치관 차이(51%)·경제불안(45%) 등 구조적 격차 지목

◯ 공연시장 성장 속 수도권 집중…공공지원과 지역 제작극장 역할 재조명

Ÿ 작년 공연 티켓 판매액 1조 7천억 원 넘어서…전년 대비 18.8% 증가(SBS 뉴스 , 2026. 03. 11.)

- 2025년 공연시장 티켓매출 1조7,326억(18.8%↑)·예매 2,478만매…수도권 판매액 비중 82.7% 집중

Ÿ 팔리는 공연만 남는다면, 공공지원은 왜 존재하는가(OhmyNews, 2026. 03. 11.)

- 공공예술지원은 흥행 공연 유통보다 시장이 선택하지 않는 순수기초예술을 보호·육성하는 데 우선 필요
Ÿ 두 달간 1만 관객…낙동아트센터 ‘제작극장’ 승부수 적중(국제신문, 2026. 03. 10.)

- 부산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2개월 1만명 관람… 지역예술인 중심 제작극장 모델 가능성 확인

◯ 미술시장 구조 변화…STO 도입과 중저가 거래 중심 시장 재편

Ÿ STO(증권형 토큰), 위축된 미술시장 새 활력소되나(뉴스컬처 , 2026. 03. 12.)

- STO 법제화로 미술품 조각투자 가능, 접근성·유동성·투명성·생태계 확대 등 4가지 효과 기대

Ÿ 日 미술시장 2024년 매출 6.9억달러…거래 93%가 5만달러 미만 ‘중저가 중심 구조’(JAPAN KOREA , 2026. 03. 11.)

- 2024년 일본 미술시장 6.9억달러·2% 성장, 거래 93%가 5만달러 미만 중저가 중심 구조

◯ 공공미술 확대 속 관리·운영 논란…공공예술 정책의 지속가능성 과제

Ÿ [조형예술] 문화(文化)와 예술(藝術), 그리고 건축물 미술작품(아트코리아방송, 2026. 03. 08.)

- 서울 건축물 공공미술 4,433점, 조각 78% 중심… 작품 가격 1억~2억대 706점으로 중간가 시장 형성

Ÿ 공공 미술에 예산 74억 원 들였는데.. QR전시도 먹통(춘천MBC, 2026. 03. 04.)

- 공공미술 ‘우리동네미술’ 사업 강원도 74억 투입, QR전시 먹통·작품 훼손 등 관리 부실 논란

◯ 글로벌 축제 전략 확산…콘텐츠·체류형 관광 결합한 지역 축제 경쟁력 강화

Ÿ 방한 관람객 3,000만 달성을 위한 '글로벌축제' 선정(NWN내외 방송, 2026. 03. 12.)

- 보령머드·안동탈춤·진주유등축제 ‘글로벌축제’ 선정…방한 3천만 목표, 축제당 연 8억씩 3년 지원
Ÿ [대만등불축제] ”첨단 산업기지로 변신 성공한 대만 자이현“(국제뉴스, 2026. 03. 07.)

- 2026 대만 등불축제 자이현 개막… 600여 등불 전시로 문화·첨단기술 결합한 관광축제 개최
Ÿ 춘추 로컬 시대, 소도시가 살아남는 법(여성동아, 2026. 03. 12.)

- 김천김밥축제 8만명, 구미라면축제 35만명 방문 등 콘텐츠·체류정책 결합이 소도시 관광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

◯ 지역 문화인프라 확대…미술관·문예회관 건립 통한 문화거점 조성 가속

Ÿ 고창군립미술관 첫 삽…“예향 고창의 새로운 심장”(주간해피데이, 2026. 03. 10.)

- 고창군립미술관 착공… 지하1층·지상1층 규모로 전시실·개방형 수장고·창작스튜디오 갖춘 지역 문화거점 조성
Ÿ ‘양평 문화지도 바뀌나’… 군, 역대 최대 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윤곽(경인일보, 2026. 03. 12.)

- 양평군 연면적 1만㎡·1,030석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추진…780억 투입·62개월 문화거점 조성 계획

◯ 공공기관 인력제도 개선 논의…채용 통합·비정규직 관행 점검 등 운영체계 변화

Ÿ 노동부, 공공부문 기간제 ‘쪼개기 근로 계약’ 감독 나선다(OhmyNews, 2026. 03. 09.)

- 노동부 공공부문 11개월 ‘쪼개기 계약’ 근절 감독 착수… 지방정부 30곳 대상, 퇴직금 회피·비정규직 남용 점검

Ÿ “중앙-지방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제도 차별 없애야”(OhmyNews, 2026. 03. 09.)

- 중앙 공공기관 3개월 기준 육아휴직 대체채용 인정, 지방은 6개월 기준 유지·출자출연기관은 제도 부재, 인력 공백 확대

Ÿ 서울시,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통합채용…출연기관 필기시험 주관(연합뉴스, 2026. 03. 12.)

- 서울시 출연기관 17곳+공기업 1곳 총 18개 기관, 하반기부터 통합채용 도입… 필기시험 일괄 시행

◯ 문화재단 기관장 연임 논란…경영평가와 임기·책임성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Ÿ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점수 추락에도 '3연임' 확정(평택시민신문, 2026. 03. 10.)

- 평택문화재단 대표 경영평가 85.9→78.9점 하락·리더십 4.9→2.16점 급락에도 조례상 제한 없어 3연임 확정 논란

◯ 문화재단 이전 논쟁…예산 효율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 사이 정책 갈등

Ÿ 충북문화재단 이전, "예산 낭비"vs"행정 효율"(동양일보, 2026. 03. 11.)

- 충북문화재단 이전 논란…임차료 월1,200만원·10년 10억 예산낭비 주장 vs 20~30명 인력 협업 효율성 강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50994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472486&fbclnewsId=IwZXh0bgNhZW0CMTEAc3J0YwZhcHBfaWQMMzUwNjg1NTMxNzI4AAEePfEDzs1NA2rDGfjd5WolrrT6dGISLV1BF0oN6L4H44lWGeEJ4mQghMH9Mp4_aem_M8DePNCiw4Jt-w7-Q0I9uA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13838&fbclid=IwY2xjawQd-q5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6zlGptoQ9A4a-uag9DZJNNyBaopDvq70ETyGHzyqpUc1VVfxxtLTBnvbyUjA_aem_LJR12TPmHUP6nm3nPKnNnw#cb
https://v.daum.net/v/20260310182502081
https://www.nc.press/news/articleView.html?idxno=609945
https://www.j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81
https://www.artkoreatv.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546
https://chmbc.co.kr/article/BYPtxMA-864mXNjHq
https://www.nw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116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2293
https://v.daum.net/v/20260312070236566
http://www.hdgochang.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63&idx=44560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0134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48595.html?fbclid=IwY2xjawQcxed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AwzNTA2ODU1MzE3MjgAAR57GMxxJVcxssxOVaemTsU-fyx_sjdxwlOOE4B2udZ4nzhtFxbnJlu2AaeM_Q_aem_wu5cwMUmpcbCNF4Jz6rXkQ#ace04ou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3193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1170200004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5202752.2026031011584300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301.2026031120410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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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 학문체계 논의 확대…출연기관 연구의 정책 실행력 강화 과제 부상

Ÿ 문화콘텐츠학 학문분류 등재 필요성 공론화… 국회 대토론회 개최(핀포인트뉴스, 2026. 03. 09.)

- K-콘텐츠 산업 확산에 맞춰 문화콘텐츠학을 독립 학문으로 분류·등재 필요성 제기

Ÿ 연구는 많은데 정책은 없다… 충남 출자·출연기관 연구, 이제 실행으로 답해야(투데이충남, 2026. 03. 10.)

- 충남 출자·출연기관 10곳, 예산 2,878억·사업 150건… 연구는 많지만 정책·예산 반영 체계 부족 지적

◯ 6·3 지방선거 앞두고 문화도시 조성·예술인 지원·관광콘텐츠 개발 등 문화공약 관심 확대

Ÿ 유권자 절반, '지지 정당'보다 '기후공약' 최우선(MBC, 2026. 03. 10.)

- 유권자 53.5%가 정당보다 기후공약 우선 투표 응답… 2040 석탄발전 폐지 72.2% 찬성, 기후가 핵심 표심 변수로 부상

Ÿ 박주민 의원 , 서울 문화 정책 '세계문화수도 만들 것' 청년과 시민을 주인공으로 세운 3 대 문화공약 공개(씨원뉴스, 2026. 03. 11.)

- 서울 세계문화수도 비전…5만석 K-슈퍼아레나, 연150억 콘텐츠엑스포, 예술인주택 300호·창작지원 최대 3천만원 추진
Ÿ [공약] “양산 문화예술 대전환 이끌겠다”(경남도민일보, 2026. 03. 09.)

- 문화재단 중심 공동운영 플랫폼 구축·축제예산 절반 지역예술인 배정 등 문화행정 혁신 공약 제시

Ÿ 문화예술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원주투데이, 2026. 03. 09.)

- 원주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 기반 관광 콘텐츠와 ‘첨단 주막거리 벨트’ 조성 통해 지역경제 성장 전략 제시

Ÿ 성현출 광주 남구청장 출마예정자, “예술을 일자리로…남구를 문화·기술 융합도시 조성”(글로벌경제신문, 2026. 03. 08.)

- 문화예술 6차산업 도시 공약… 100억 재단 설립, C-Lab 창업·트리엔날레로 문화 일자리 창출 추진
Ÿ 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주장(충청투데이, 2026. 03. 12.)

- 종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약…공실상가 200곳 활용, 예술가 월100만원 지원·연100억 생산효과

ISSUE 출자·출연기관 임기 연동 제도의 법적 논쟁과 제도 설계 과제

◯ 출자출연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 

※ [221687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 2026.02.19.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2년(1년 단위 연임)으로 법에 명시하고, 단체장 임기 종료 시 임원 
임기도 3개월 후 종료하도록 규정해 운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

F 지자체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동 확산…정책 연속성 vs 인사 공백 논쟁

Ÿ 시장 임기 맞춘 ‘순장조 조례’ 출자·출연기관 공백 어쩌나(부산일보, 2026. 02. 23.)

- 부산 출자·출연기관 12곳 임원 임기 시장과 연동, 선거 시 동시 교체 가능… 행정 공백 우려

Ÿ 경기도의회 ‘지사·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기재위 통과(한겨레, 2025. 09. 11.)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2년·연임 가능…지사 교체 시 임기 종료 조례안 상임위 통과

F 지자체장 임기 연동 제도는 임기 안정성, 기관 독립성, 지방자치권 제한 등 법적 논쟁이 제기될 수 있어

Ÿ 첫째, 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지자체장 임기 종료시 3개월 후 임기 종료 등 → 임기 안전성 침해 논란 有

- 임원의 임기는 임기보장 원칙과 직무 안정성과 연결되므로,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동 종료되는 구조는 

임기 보장 침해와 공공기관 독립성 약화, 정치권력에 따른 기관장 교체 논쟁을 초래할 수 있음

Ÿ 둘째, 지방 출자 출연기관 독립성 훼손 문제가 제기됨

-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정부 정책 수행기관이면서도 독립적 경영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관장 임기를 단

체장 임기와 연동할 경우 정치적 교체 구조가 형성되어 전문성과 중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Ÿ 셋째, 지방자치권 침해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정 안은 기관 임기와 운영 구조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법률로 일괄 규정할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율적 기관 운영권이 제한될 수 있어 헌법 제117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권과 

중앙 입법 간의 충돌 논쟁이 제기될 수 있음

Ÿ 넷째, 공공기관 운영 안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단체장 교체 시 다수 기관 임원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공모·검증·임명 절차가 집중되어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수 많은 기관에서 같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F 지자체장 임기 연동형 출자·출연기관 임기제의 법적 쟁점과 제도 보완 필요

Ÿ 지자체장 임기와 출자·출연기관 임기를 연동하는 제도는 정책 책임성과 행정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임기 안정성·기관 

독립성·지방자치권·행정 안정성 측면에서 논쟁이 있어 임기 유예, 경과 규정, 적용 대상 조정 등 보완 장치가 필요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263
https://www.today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602
https://v.daum.net/v/20260310073114301
https://www.c1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4429
https://v.daum.net/v/20260309164021535
https://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29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241
https://www.bigkinds.or.kr/v2/news/newsDetailView.do?newsId=01400701.2026031213435000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P2X6V0W2U0V5T1U2B0C3B1Z8Z0X4Z8
https://v.daum.net/v/20260223195107871?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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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를 정리하며)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가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지역문화 현장에서 일을 하며 한 주의 기사를 정리하다 보면 요즘 들어 유난히 힘이 빠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

니다. 현장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자체와 의회가 기대하는 방향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과 정책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문화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몇 가지 분명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예술기업 금융지원 확대, K-콘텐츠 

거점 조성, 문화도시 투자, 문화 인프라 건립, 글로벌 축제 전략 등 문화가 산업과 도시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

으며 정책의 외형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437억 원 규모 예술기업 금융지원과 서울시의 ‘문

화산업보증’ 도입은 문화가 더 이상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

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의 이면에서는 문화정책의 구조적 균열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은 올

해 6조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지만 지역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당 문화

예산은 지역에 따라 최대 7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하락과 인구 유출 속에서 

문화시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운영 재원

과 지역 문화생태계는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외형적 확장과 현장의 실행 기반 사이에 간극이 존

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화시장에서도 불균형은 여전히 뚜렷합니다. 공연시장 규모는 성장해 지난해 티켓 매출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섰

지만 판매액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연시장 역시 도시 간 격차가 확대되며 문화 소비 

구조의 지역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지역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실제 

시장 구조는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도시재생 문화공간은 초기 투

자 이후 운영 기반이 취약해 침체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담양 ‘담빛길’ 사례처럼 지원 종료 이후 예술가가 

떠나고 빈 점포가 늘어나는 현상은 문화공간이 단순한 조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구조와 문화생태계를 필요

로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시재생과 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건립과 이벤트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의 사회적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 국민 정서 불안, 세대 갈등 등 다양한 사

회 문제가 문화정책과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정서교육, 시민 참여 문화, 생활문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책 체계는 

여전히 산업과 행사 중심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I 기반 창작 확산과 저작권 논쟁, 예술인 

고용보험 논의 역시 문화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문화정책이 직면한 문제는 ‘확장’ 자체가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금융 지원과 산업 정책, 문화도시 

투자와 인프라 건립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지탱할 지역 문화생태계와 실행 구조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

았습니다. 정책의 규모와 속도에 비해 현장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정책은 이제 규모의 경쟁을 넘어 구조의 완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건립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방문객 수

에서 체류와 생태계로, 단기 사업에서 장기 제도로 정책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가 산업이자 도시 전략

이며 동시에 사회적 자산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될 것 같은 사업에만 집중하는 더 많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더 단단한 정책 구조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 없는 확장만 반복하고 있는가? 

질문을 끝으로 지난 한주를 정리해봅니다. 


